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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8. 4.(화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8.4.(화) 서울신문, “40도 폭염을 팝니다, 월세 25만원에”
2. 설명 내용
□ 고용노동부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, 

지방정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하는 경우 국가가 행정·재정적 지원을 
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(외국인고용법, ’26.6.9. 공포)

 ㅇ ’26년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불법·
노후숙소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,

     * 불법·노후 가설건축물 사용을 근절하고 주거 용도의 일반건축물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, 

사업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비 지원(최대 1,800만원 지원)

 ㅇ 일부 지역(김해, 사천)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이주노동자 주거용 
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(’27년까지 완공 목표)

□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, 불법숙소 적발 시 지방정부에 통보하는 
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

담당 부서
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 장 한은숙 (044-202-7157)

외국인력수급대응TF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(044-202-7735)

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
개선을 위한 제도와 지원을 지속 

강화하고 있습니다


